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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18.(일) 12:00

< 1. 19.(월) 조간 >

  배포 2026. 1. 16.(금) 08:30

외식업 사장님! 렌탈 계약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 확인해야-

  20년을 몸담았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김철수 씨(가명, 이하 “김씨”)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아들과 노후 걱정에 퇴직금을 끌어모아 작은 순대국집을 열었다.

  개업 초기 인건비를 아끼고 아픈 무릎을 대신해 줄 대안으로 ‘서빙 로봇’이 눈에 들어왔고, 

영업사원이 월 60만 원의 렌탈비를 50만 원으로 깎아주고, 설치비 10만 원도 면제해준다고 

하여 기쁜 마음에 36개월 렌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개업 후 불경기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로봇도 할 일을 잃은 채 구석에서 

충전기 불빛만 깜빡거렸다. 김씨는 결국 개업 1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했다.

  김씨는 서빙 로봇 반품을 위해 렌탈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렌탈회사는 1년 동안의 렌탈비 

할인금액인 120만 원, 남은 계약기간 2년의 렌탈비의 50%인 600만 원, 계약 초기에 면제된 설치비 

10만 원의 합계 730만 원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씨는 렌탈회사에 위약금을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렌탈회사는 김씨가 서명한 렌탈 

계약서를 내밀며 위약금 미납 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였고, 전전긍긍하던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

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식업 렌탈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다수 발생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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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렌탈 계약 분쟁 현황>

 ☐ 무인화 기기 렌탈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청구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발생 품목>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하며,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1  설치비, 할인금액, 과도한 위약금 등 청구 관련 렌탈 계약 조항

 제17조 해지위약금
    ① 고객의 계약위반, 폐업 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설치비) + (프로모션 할인금액) + (월요금 × 남은개월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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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과도한 위약금 산정 렌탈 계약 조항

 제8조 손해배상
    회사는 고객의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다음과 같은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① 6개월 이내 해지시, 남은 계약 기간의 총액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 6~12개월 이내 해지시, 남은 계약 기간의 총액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12~24개월 이내 해지시, 남은 계약 기간의 총액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24개월 이상일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총액 30%에 해당하는 금액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 렌탈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비용의 면밀한 확인 필요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는 분쟁조정으로 구제 가능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붙임>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2. 렌탈계약 분쟁 사례

        3. 분쟁조정제도 소개

담당 부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책임자 실  장 김도엽 (02-6363-9250)

담당자 팀  장 전민정 (02-6363-9201)

     

https://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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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가맹종합지원센터 및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조력 등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ㅇ‘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

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583백만 원

 □ 정원: 125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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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렌탈계약 분쟁 사례

【사례1】과도한 위약금 및 설치비 청구

-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식기세척기, 튀김기, 포스기, 테이블오더 태블릿(10대)에 

대해 36개월 렌탈 계약(월 렌탈료 총 60만 원)을 체결함.

- 렌탈 시작 8개월 후 A씨가 음식점을 폐업하자, 렌탈회사는 A씨에게 잔여계약기간 

렌탈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000만 원의 위약금과, 계약 체결 시 면제했던 

설치비 1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설치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과 설치비 

지급 청구의 철회를 요구함.

【사례2】과도한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청구

- 분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키오스크 36개월 렌탈 계약(월 렌탈료 5만 원)을 체결함.

- 렌탈 시작 2년 후 B씨가 음식점을 폐업하자, 렌탈회사는 B씨에게 잔여계약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 약 30만 원과, 2년간 할인해준 렌탈비 4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B씨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할인렌탈비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과 

할인렌탈비 반환 청구의 철회를 요구함.

【사례3】과도한 위약금 청구

-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서빙 로봇 36개월 렌탈 계약(월 렌탈료 40만 원)을 체결함.

- 렌탈 시작 10개월 후 C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렌탈회사는 

C씨에게 잔여계약기간 렌탈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73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함

- C씨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함.

【사례4】과도한 위약금 청구

-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10대) 36개월 렌탈(월 렌탈료 20만 원) 

계약을 체결함

- 렌탈 계약 6개월 후 D씨가 음식점을 폐업하자, 렌탈회사는 D씨에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렌탈료의 80%에 해당하는 위약금 480만 원을 청구해야 하나, 40% 

수준인 240만 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 D씨는 그럼에도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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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분쟁조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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